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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이 인식하는 사회복지사직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Q방법을 적용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
지사직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
사직에 대한 직업관 인식유형은 세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제 1 유형은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을 직무소진이 많고 업무량이 높다고 인식하며, 사회복지사직의 의미나 소명에 대해 비관적
이다. 제 2유형은 ‘실천중심적 전문직추구형’으로 사회복지사직의 실천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며 전문직
으로서의 사회복지사직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제 3 유형은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나 윤리의 필요성을 중시하며, 사회복지사직을 
통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하며, 자아실현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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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involved in looking into the cognition pattern of social worker position of a 
fourth-year student majoring in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a basic 
data needed for education of the students who are preparing to get a job of a social worker. For 
this, applying Q methodology, this research made an objective analysis of their subjective 
response to social worker position targeting the 30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the four-year-course college located in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cognition pattern of the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view on 
social welfare position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three; The first pattern is a "job-skeptic & 
reality-evasive" type, who tends to perceive the position of a social worker as the one having 
a lot of job exhaustion and much workload, showing a pessimistic view on the meaning or a 
sense of mission of a social worker position. The second pattern is a "practice-centered & 
specialized-job-seeking type" who tends to think much of practical aspects of a social worker 
job and to seek after the position of a social worker as a specialized job, and at the same time 
to rely on the policy or system for a social worker position. The third pattern is a 
"value-oriented & self-achievement type", who tends to think much of the necessity of value 
or ethics in putting social welfare into practice and also to make much of self-achievement 
through the channel of a social welfare worker position. Taken together, it might be possibile 
to turn out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but this research thinks it is more necessary to place 
the education of values of a social welf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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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활동이

며, 성원들 각자의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 등을 포함

하는 생활양식이다. 직업선택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 

후 중대한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친다[1]. 최근 대학졸업 

후 취업률이 낮아지면서[2][3], 대학교의 직업능력 배양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학생이 학창시절에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대학이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고유기능이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진로탐색과 직

업선택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이해이다. 특히 진로

와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 적성, 태도 등을 바르게 이해

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4]. 하지만 직업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바로 자신이 선택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에

는 인생목표에 대한 분명한 가치지향과 인식이 전제되

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직업과 업

무에 대한 가치관, 즉 개인의 직업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상철(2003)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직업

관의 변화를 생업으로서의 직업관, 자아실현의 장으로

서의 직업관, 소명으로서의 직업관, 신분과 사회적 지위

로서의 직업관으로 나눈다[5]. 많은 경우 개인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도 직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등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지닌 태도, 신

념, 가치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각 개인은 자

신에 맞는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6]. 

현대사회로 오면서 직종과 직무가 다양해지고 전문

화되면서 직업이 생활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가는 반면, 도덕적이고 소명의식적인 천직

의 개념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생계유지를 위

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7]. 이런 변화의 물결은 사회복지사직이라고 예외는 아

닐 것이다. 

사회복지사직이 인간에 대한 서비스라는 측면을 생

각할 때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더욱 필요

하다. 강철희(2005)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의 

수의 급증으로 전공학생 또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

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정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한다[8].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직을 선택하

는 학생들의 기준이 보람이나 자아성취이기보다는 수

입이나 안정성 등이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사회복지 

현실에서 그들의 좌절과 절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이나 직무이

탈(이직)은 매우 높다[9][11-14].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낮은 보수, 업무수행의 자율성 결여와 전문직으로서의 

가치관, 신념 등의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다[5][8][10]. 

낮은 보수와 업무수행의 자율성 결여를 개선하면 좋으

나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

기에 예비 사회복지사인 학생시절에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올바른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이 중요하다.

한편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이해는 학교 교육현장과 

실천현장에서 다르고, 사회적 인식과 사회복지계의 인

식에도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사회복지사직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갖는

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학생들도 교육경험이나 실

습경험에 따라 미래 자신이 선택할 사회복지사직에 대

해 모호하고 막연할 뿐 아니라 혼란스럽게 느끼기고 있

다. 그런데 개인이 갖는 직업관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나 가치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이런 현

실을 결부시켜본다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사회복지

사직에 대한 이런 미진한 인식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직

을 선택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사회복지사

직에 대한 인식연구는 많지 않다. 기존연구를 보면, 사

회복지과 학생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직업인식 연

구[15],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이 사회

복지전문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6], 사

회복지학과 신입생의 노인케어에 관한 직업가치관에 

대한 연구[6] 등이 있다. 

기존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에 관한 인식에 초

점을 맞춘 연구이거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하지만 최근에 높아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신설 증가 추세에 비해 사회복지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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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업무역할자인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대학생의 사

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곧 사회복지

사직을 갖게 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

의 없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자신이 생각하

는 사회복지사직에 인식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

로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사실 사회복지사직을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

을 심어주고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주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

의 주관적 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이렇게 분류된 유형의 특성을 분석 기술하고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

회복지사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사직
직업이란 생업이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의 분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17]. 직업은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라 각자가 갖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며 자아실현에 이바지 한다. 직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직업의식, 직업관, 직업 

가치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각 용어는 사

용하는 학자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직업의

식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가치관이라는 표현을 쓰기

도 하고[18], 직업관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9]. 양한주(1998)는 직업

과 계급과의 관계를 고착된 것 또는 개인이 그것을 바

탕으로 삼을 만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 

하고[20], 임언․이지연․윤형한(2004)은 개인이 직업

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 하여 가치관과는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21].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이 다양하고 풍부한 개념 영역

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진술문을 작성하고 연구하는 관

계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22].

직업관의 분류를 살펴보면, 생계지향 직업관, 소명지

향 직업관, 행복이나 성공지향 직업관, 자기발전지향 직

업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24]. 

직업심리학자들은 대학생들이 미래의 진로와 전공선

택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업선택 유형을 

Gianakos(1999)는 안정적, 관습적, 중다선택과 불안정

적 유형으로[25], Blustein(1989)은 안정적, 탐색적, 불

안정적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26], 이들은 이미 선택

을 하였으나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 편안함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의 능력, 흥미, 

적성, 소명의식 등을 고려한 직업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

성된 사회는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

할 때는 경제구조가 변질되어 구조적 실업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직

업선택성향(유형)은 어떤 직업관을 지니고 있는가에 영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는 가치, 지식, 기술로 갖추고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원조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27].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

법들을 제시하며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

는 직업인이다. 모든 종류의 직업이 나름대로 일련의 

직업역할을 수행하듯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는 중개인, 옹호자, 교사, 상담가, 사례관리

자, 업무량 관리자, 직원 개발자, 행정가, 사회변화 대행

자, 전문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28]. 이처럼 사회복

지사가 수행하는 활동분야는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 사

회복지사는 역할에 맞는 직업적인 책임감과 대상자들

을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직이 전문직인가 하는 것은 

논쟁거리였다[29]. 전병재․안계춘․박종연(1995)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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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직업과 구별하여 전문직이라는 직업은 체계화

된 지식과 기술의 소유, 일정한 자격의 소유, 높은 수준

의 보상 등에서 일반 직업과 구별되는 상층 집단이라고 

하였다[30].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직은 교육을 통한 

체계적 이론을 갖추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결정을 하는 전문적 권위가 있으며, 성문화된 

윤리강령을 가지며, 협회와 협의체 등을 지닌 전문직 

고유의 문화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초점을 

두고 원조하는 전문직이다[31].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초점은 사회복지사직을 다른 전문직과 구별하는 요소

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인접한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주요 관심의 분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직은 독특한 직업윤리 및 문화

를 형성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봉사 지향적인 직업인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전

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2. 직업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직업에 대한 인식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8년, 2002년, 2006년 3

차에 걸쳐 매우 광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1998년

도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직업의식은 안정

추구와 결혼 등 진로 지향, 경제적 관점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2차 조사[32]에서는 한

국 사람은 직업에서 보수,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하였

다. 제3차 조사[33]에서는 일의 중요도에서 경제적 보상

이 직업의 안정이나 능력발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박동열․

김대영(2006)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진로선택 시 

‘자신의 특성’ 70.0%, ‘안정적 직업 종사’ 15.5%, ‘경제적 

안정’ 4.7%, ‘자아개발’ 4.5% 순으로 중요시 하고 있다

[34]. 그리고 전공계열에 따른 직업인식을 조사한 연구

[35]에서는 이공계열 여자대학생들은 경제적 독립을 가

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사회계열 및 

사범계열은 적성과 흥미실현을 직업동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와 교육환경에 따라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직업인식 교육을 실시한 연구[36]에서는 직업인

식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직업인

식에 대한 확신과 목적의식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인식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다

음과 같다. 사회복지과 학생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관한 

직업인식은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89.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사회복지전문가가 갖추어

야 할 요소로서는 ‘경험’ 86.8%, ‘가치’ 67.2%, ‘기술’ 

65.2%, ‘지식’ 60.8%였으며,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는 ‘안정성’ 33.9%,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업’ 29.9%, ‘성취감을 주는 직업’ 21.8%, ‘높은 수입’ 

14.4%로 나타났다[15].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현장실

습 경험이 사회복지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16]를 보면, 학생들의 실습만족도는 리커트 5척도에

서 3.41이었으며, 실습이 소명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3.58여서 현장실습 경험에 따라 소명의식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였다. 또 학교에서의 실습수업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 전문직업에 대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상의 연구는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서 연구자

가 설정한 항목에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통한 연구

도 이루어졌다. 우선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직업 가

치관에 대한 연구가 있다[38]. 연구결과,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은 세 가지 유형, 즉 제1유형은 일 중시, 제2유형

은 조건 중시, 제3유형은 자아 위주로 분류되었다. 또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연구를 보면

[39], 인식유형이 보수지향형, 가치지향형, 안정성 지향

형, 자율지향형의 네 가지였다.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Q방법론 연구도 있다. 현장 사

회복지사의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인식유형을 연구한 

연구[40]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전문직을 현

실적(중도적) 직업주의, 보수적 소극주의, 보수적 실용

주의, 진보적 자원봉사형, 진보적 전문주의라는 다섯 가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인식유형 289

지 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의 노인케어에 관한 직업가치관을 조사한 연구

에 의하면[6], 안정 추구형, 자아 성취형, 소명 의식형, 

대우 중시형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Q 방법론을 통한 연구는 간호과 학생의 직업 

인식이거나 기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또 사회복지과 학생의 경우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사회복지과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이 중요한 전환

점이 된다는 사실을 볼 때[16] 사회복지과 4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을 

연구대상자인 학생들의 진술문 작성과 진술문 분류를 

통한 Q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Q방법론) 및 절차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

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직업 인식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객관

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작성한 집합

(Concourse)을 통한 연구 대상자의 자아참조에 따라 연

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특정한 주제나 자극에 대한 의

견을 표시한다. 따라서 Q 방법론에 따른 본 연구는 사

회복지사직에 대한 유사한 견해를 가진 집단을 추출하

게 되는 것이다[41].

Q 방법론의 활용은 인간의 주관성과 총체적인 인간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인간

과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

다. 특히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인식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학문적 및 실용적 활

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1. Q 진술문 만들기
우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

업의식을 알아내기 위해 4학년 학생들을 통해 서면면

접을 실시하였다. 대구와 경남 소재 대학교 학생 124명

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집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157개의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 

42개의 진술문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모두 199개의 Q 

진술문 모집단이 만들어졌다.

이 199개의 Q 진술문 모집단에서 연구에 필요한 Q 

진술문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80개로 추렸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자 세 사람이 심사숙고해 31개의 진

술문을 확정한 후 예비검사를 거쳤다.

2. 조사대상자 선정(P sample 만들기)
Q 방법론에서 표본은 연구할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를 가진다고 기대되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연구에서는 30명의 예비 사회복

지사를 통해 Q 진술문의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11명, 여자가 19명이다. 지역으로는 경남 

진주, 김해, 마산, 경북 경산 지역 대학의 4학년 재학생

이다.

3. Q 소팅(sorting)
각각의 진술문을 하나씩 적은 카드 31개를 준비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31개의 카드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배

열된 [그림 1] Q 표본 분포도의 빈칸 31곳에 자신의 동

의 정도에 따라 강제 분류하여야 한다. 

-4 -3 -2 -1 0 +1 +2 +3 +4

(2)  (2)
(3)  (3)

(4) (4) (4)  (4)
(5)  

그림 1. Q 표본 분포도

Ⅳ. 분석결과

Q 표본 분포도 자료를 컴퓨터 패키지 프로그램 

PQMethod release 2.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표 1]과 같이 Q 요인은 변량 극대화(varimax)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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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유형
 3

1.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3 3 1

2.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다.

-3 2 -3

3.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지역사회를 개선하여 발전
시키는 것이다.

-2 0 -2

4.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량강화를 극대화하
는 것이다.

0 4 2

5.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 0 3
6.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중요하다. -2 -3 0
7. 사회복지사에게도 무엇보다 보수가 중요하다. 1 1 -3
8. 사회복지사에게는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0 3 4
9.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능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2 0 2

10. 사회복지사 직업은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1 -3 2
11. 사회복지사 직업은 업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

이다.
4 2 3

12. 사회복지사 직업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 2 -1 0
13. 사회복지사 직업은 처우나 임금에서 열악한 직업이다. 1 2 2
14. 사회복지사직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기관의 업무환경

이 중요하다.
2 -3 -1

15.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직업으로서의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
복지사직을 보게 되었다.

3 -2 -2

16.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어설픈 이론의 위험성을 느꼈다. -2 -2 -2
17.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하니 사회복지사가 대인서비스

보다는 사무업무를 위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한
다.

1 -2 0

18.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아직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고 있
지 못하다.

2 0 -1

19. 일반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4 1 -2
20.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대체로 좋다. -3 -1 1
2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

를 가지고 있지 않다.
3 3 1

22. 사회복지사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사회 사람들의 인식개
선이 필요하다.

-1 2 0

2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0 4 -1

24.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긴 실습을 
통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2 -4 0

25.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이 어려워야  한다.

-4 0 -4

26.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으려면 Ct나 사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슈제기에 힘써야 한다. 

1 1 1

27. 학교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 실천기술교육이 부족하
다.

-1 -2 3

28.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술보다 사회복지
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육이 더 필요하다.

-3 -1 4

29. 나는 사회복지사가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0 -1 1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4 -4 -3
31. 나는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장이 생긴다면 사회복

지사를 그만둘 수 있다.
-1 0 -4

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수를 셋으로 정

한 것은 이론고찰과 논의를 위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것이다. 유형 1의 요인고유값은 6.3108이고 

설명량은 15%이다. 유형 2의 요인고유값은 3.2984이고 

설명량은 14%이다. 유형 3의 요인고유값은 2.8257이고 

설명량은 12%이다. 세 유형을 모두 합한 누적설명량은 

41%인데, 이 값이 이들 세 유형이 사회복지사직에 대

한 인식 전체에 대해 설명해 주는 설명량을 말한다.

표 1. 요인분석표
요인

응답자

요인(Factor)  응답자의 배경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공통사항: 

사회복지학과 4학년
1 0.16 0.54* 0.26 여 25세 미만
2 0.52* -0.10 0.25 여 25세 미만
3 0.44 0.35 -0.53 여 25세 미만
4 0.58* 0.08 0.14 남 25세 미만
5 -0.14 0.67* 0.14 여 25세 이상
6 -0.45 0.19 0.49 남 25세 미만
7 0.18 0.22 0.66* 여 25세 미만
8 0.41* 0.08 0.28 여 25세 미만
9 0.32 0.39 0.37 남 25세 이상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57*
0.23
0.19
0.58*
-0.02
0.62*
0.37*
0.03
0.04
0.24
0.17
0.25
0.71*
-0.22
0.62*
0.59*
0.51*
-0.09
0.13
0.15
0.43*

0.07
0.45*
0.15
0.25
-0.07
0.38
0.24
0.62*
-0.02
-0.16
0.05
0.58*
-0.07
0.22
0.16
0.17
0.40
0.73*
0.69*
0.83*
-0.02

0.26
0.34
0.73*
0.30
0.45*
0.37
-0.23
-0.01
0.55*
0.40*
0.57*
0.13
0.11
0.25
0.03
-0.21
-0.07
-0.25
-0.22
0.04
-0.00

남
여
여
남
여
여
여
남
여
남
남
여
여
여
여
남
여
여
남
남
여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이상
25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미만
25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미만

Eigenvalue, %   Var. 총 설명량
 6.3108 3.2984 2.8257

Q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료는 

[표 2]와 같은 각 진술문의 요인가이다. 각 진술문들이 

각 유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분석결

과를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진술문에 기초하여야 한다. 

진술문 중에서도 특히 양 극단값, 즉 -4, -3과 4, 3의 값

을 갖는 진술문은보다 중요하다[41].

표 2. 진술문의 요인가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유형 1과 유

형 2, 유형 3과의 상관계수는 0.31과 0.39이고, 유형 2와 

유형 3의 상관계수는 0.15로서 각 유형 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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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술문
표준
점수

11. 사회복지사 직업은 업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이
다.

19. 일반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15.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직업으로서의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복

지사직을 보게 되었다.
2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1.59

1.48
1.43

1.31

20.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대체로 좋다.
2.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25.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야 한다.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1.19
-1.34

-2.17

-2.25

표 3. 유형별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00.
유형 2 0.31 1.00
유형 3 0.39 0.15 1.00

1.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유형
1) 유형 1: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
[표 4]의 유형 1에서 학생들이 찬성한 사회복지사직

에 대한 진술문은 ‘사회복지사 직업은 업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이다.’, ‘일반 사람들은 사회복지

사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진술문 15번, 21번

이다. 반면 반대하는 진술문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

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야 한다.’,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

다.’ 그리고 진술문 2번, 20번이다.

표 4. 유형 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표준점수 : Z > 1, Z < -1)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찬성이 높은 진술문은 

[표 5]와 같이 ‘일반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봉사직으로 

생각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직업으로서의 현실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직을 보게 되었다.’이다. 다른 유형

에 비해 반대하는 진술문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대체로 좋다.’,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

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이다. 

그러므로 유형 1의 특징은 사회복지사직에 대해 비관

적이고 부정적이며 사회복지사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생존수

단적 직업관[24]이나 불안정적인 유형[6][26]의 모습을 

보이는데, 현실(회피)적인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는 동시에 현실을 회피하고

자 하는 것이다. 

이들 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4번과 22번 응답

자의 개방형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달 동안 

실습을 하면서 주위 복지사들을 보고 또한 봉사활동에 

가서 복지사를 보아온 결과 확실히 업무량 또한 많고 

직무소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22번), “많이 노력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어도 취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

에 비해 보수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가 

사회복지사를 한다면 솔직히 권하고 싶지는 않다”(4

번). 그러므로 이 유형을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5.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유형 1
표준 
점수

유형 2
표준 
점수

유형 3
표준 
점수

19. 일반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봉사직으
로 생각한다. 

15. 사회복지현장실습 후 직업으로서의 현
실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직을 보게 되
었다.

1.48*

1.43*

0.59

-1.02

-0.14

-0.85

28.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
술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
육이 더 필요하다.

20.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의 평판은 대체
로 좋다.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1.10*

-1.19

-2.25*

-0.49

-0.64

-1.57

1.38

-0.43

-1.00

  * P< .01

2. 유형 2: 실천중심적 전문직지향형
유형 2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진술문은 [표 6]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량강화를 극대

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술문 

1번, 21번이다. 반면 이 유형이 반대하는 의견은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긴 실습

을 통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리고 진술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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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14번이다.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찬성이 높은 진술문은 

[표 7]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

량강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이고, 

다른 유형에 비해 반대가 많은 진술문은 ‘나는 배우자

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사회복

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긴 실습을 통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등이다.

표 6.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표준점수 : Z > 1, Z < -1) 

  Q 진술문
표준
점수

4.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량강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2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
이 필요하다.

1.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해 주는 것이다.

2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2.18

1.47

1.36

1.30

14. 사회복지사직 수행을 위해서는 시설이나 기관의 업무환경이 
중요하다.

6.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중요하다.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24.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긴 실습을 통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한다.

-1.44

-1.45
-1.57
-1.63

표 7.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는 
항목

  Q 진술문
유형 2
표준 
점수

유형 1
표준 
점수

유형 3
표준 
점수

4.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량
강화를 극대화하는것이다.

2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
책이나 제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2.18*

1.47*

0.08

0.16

0.89

-0.05

6.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
을 권할 것이다.

24.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
서는 긴 실습을 통한 전문적 기술을 익혀
야 한다.

-1.45*

-1.57

-1.63*

-0.68

-2.25

-0.75

0.00

-1.00

-0.04

 * P< .01

그러므로 유형 2의 특징은 사회복지사 직무의 실천적

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며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직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위한 정책이나 제

도에 의존한다. 이런 인식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추

구[41]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5번, 17번 응답자

의 개방형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

회복지사가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소진되기 

쉬운 이유는 전문성이 사회복지사에게는 없다고 생각

하는 대중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는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17번), “사회복지사는 ct에게 무조건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ct의 역량을 강화하

여 ct가 워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5번).  그러므로 이 유형

을 실천중심적 전문직추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유형 3: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
유형 3의 학생들이 찬성하는 진술문은 [표 8]과 같이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술보다 사회복

지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육이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

사에게는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술문 27번, 5

번이다. 반면 이들 유형이 반대하는 진술문은 ‘사회복지

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

려워야 한다.’, ‘나는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장이 

생긴다면 사회복지사를 그만둘 수 있다.’, 그리고 진술

문 2번, 7번이다.

표 8.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표준점수 : Z > 1, Z < -1) 

  Q 진술문
표준
점수

28.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술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육이 더 필요하다.

8. 사회복지사에게는 자아실현이 중요하다.
27. 학교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 실천기술교육이 부족하다.
5.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8

1.24
1.24
1.18

2.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7. 사회복지사에게도 무엇보다 보수가 중요하다.
25.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이 어려워야 한다.
31. 나는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장이 생긴다면 사회복지

사를 그만둘 수 있다.

-1.36
-1.95
-1.99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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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찬성하는 진술문은 [표 9]

와 같이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술보

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육이 더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 실천기술교육이 부

족하다.’이고, 반대하는 의견은 ‘사회복지사에게도 무엇

보다 보수가 중요하다.’, ‘나는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

은 직장이 생긴다면 사회복지사를 그만둘 수 있다.’이다.

그러므로 유형 3의 특징은 사회복지의 가치나 윤리를 

중요시 여기며 사회복지사직에 있어 자아실현을 중요

시 여긴다.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이런 인식은 소명에 

따른 직업관[23][24]이며, 남자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

관에 대한 연구[39]에서 나타난 ‘가치지향형’이나 김경

선(2006)의 연구에서 분류된 ‘자아 성취형’과 맥락을 같

이 한다고 할 수 있다[6].

표 9. 제 3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긍정 또는 부정하
는 항목

  Q 진술문
유형 3 
표준
점수

유형 1
표준
점수

유형 2
표준
점수

28. 사회복지교육에는 실천이론이나 실천기
술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윤리교육
이 더 필요하다.

27. 학교교육은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 실천기
술교육이 부족하다.

1.38*

1.24*

-1.10

-0.23

-0.49

-0.74

7. 사회복지사에게도 무엇보다 보수가 중요하
다.

31. 나는 보다 안정되고 수입이 많은 직장이 
생긴다면 사회복지사를 그만둘 수 있다.

-1.95*

-2.31*

0.30

-0.51

0.63

-0.14

이들 유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유형에 속한 

응답자 중 대표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12번과 20번 응답

자의 개방형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이들

을 위한 나눔에 우리는 보수까지 받으며 행할 수 있으

니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으랴. 더구나 Ct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누구나 기쁨과 감

사를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한다.”(12번),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마인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ct나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동기

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좀 더 전문직이 될 수 있

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20번) 그러므로 이 유형

을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 각 유형의 공통문항
각 유형이 공통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도 이들 유형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 유형 간의 차이

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집단 모두가 찬

성하는 진술문은 [표 10]과 같이 ‘사회복지사 직업은 업

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이다.’, ‘우리나라에

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

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

량강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등이다. 

표 10. 유형 간의 공통된 진술문
       (표준점수 : Z > 1, Z < -1)

항목, Q 진술문
표준
점수

11. 사회복지사 직업은 업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이
다.

2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위치
를 가지고 있지 않다.

4.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Ct의 역량강화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1.20

1.08

1.05

30.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1.63

이를 통해 보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

회복지사직은 일차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직무소진이 

높은 직업인 반면, 처우나 임금에서는 열악한 직업이다. 

또 그들은 사회복지사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일차적인 실천적 역할로 생각한다. 

반면 각 유형이 공통적으로 부정하는 진술문은 ‘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할 것이다.’ 등

이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권할 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은 업무과다, 업

무조건의 열악함, 적은 경제적 보상,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이렇다면 사회복지사 개인이 갖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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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직업에 대한 인식이 가치나 소명의식 등 천직이

라는 개념이 퇴색해 가고 안정성과 보수에 치우쳐가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직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직업 인

식이나 가치관은 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사회복지사로서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인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었다. 

첫째, 직무비관적 현실회피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복

지사직이 직무소진이 많고 업무량이 높다고 보고 있으

며 사회복지사직의 의미나 소명에 대해 비관적이다. 그

렇기에 배우자나 지녀에게 사회복지사의 길을 권하는 

것에 반대한다. 사회복지사직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

로 빈약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이런 인식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특히 직업을 경

제적 보수와 사회적 지위의 잣대로 바라보는 현 세대에

서 더욱 그렇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소진과 직무이

탈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사회복지 현실의 즉각적인 변화나 호전을 기대하기 힘

든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사회복지사직을 지향하는 학

생들이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소명 등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이란 것이 생

존이나 성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직의 경

우는 개인적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천중심의 전문직추구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

복지사의 역할 중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

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직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적인 

실천과 이를 위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에 대

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

해 정책이나 제도의 도움에 의존하는 성향도 있다. 이

런 결과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행동도 직접적인 실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가치지향적 자아실현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복

지의 실천보다는 가치나 윤리를 중요시 여기며 사회복

지사직을 자신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유형은 

사회복지사직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한편 일에 따른 

보수의 중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되거나 보

다 나은 보수가 보장되는 직업선택이 가능하더라도 사

회복지사직을 그만두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결

과는 직업의식에서 자아실현이 중요하고, 사회복지사

직에서는 소명의식이 강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바람

직한 인식유형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직을 수행하게 

될 때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갖

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공통된 응답을 통해 보면 사회

복지학과 학생들은 사회복지사직에 대해 긍정적인 평

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들은 사회복

지사직이 힘들고 직무소진이 높은 반면 보수나 처우가 

열악하고 사회적 평판도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은 한국의 사회복지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사회복지사직이 전문직으로 인

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도 찬성하였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원론적

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회복지사직을 준비하는 교육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소명의식

을 갖게 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종합

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복지계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

면에서, 사회복지사와 실천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

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2]. 사회복

지사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과 보수개선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실천현장

의 측면에서,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실습을 책임지는 기

존 사회복지사들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

이다. 교육현장을 떠나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복지 실습

은 학생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16]. 선

배 사회복지사들이 말과 태도, 행동 등을 통해 학생들

에게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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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적 측

면에서,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직의 가치와 소명에 대

한 보다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지식, 기술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직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자신이 

선택하게 될 사회복지사직에 애정을 갖도록 돕는 교육

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을 위

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43].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분류된 인식유형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지는 교육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의 특성 상 소규모 집단을 임의 

표집방식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덧붙일 수 

있는 한계점은 본 연구대상이 경남 및 경북 일부 대학

의 학생들로 이루어졌으므로 Q표본구성 및 P표본선정

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이러한 한

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

생들이 사회복지사직에 대해 가지는 인식유형을 알아

냄으로써 다른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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